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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B 다저스 구장 이름에 '유니클로' 들어간 사연

등록 2026.04.05 11:55:00

[서울=뉴시스] 유니클로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사진=유니클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막을 올린 2026시즌 메이저리그(MLB)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다.

64년 동안 '다저스타디움(Dodger Stadium)'으로만 불렸던 LA 다저스의 홈구장이 '유니클로 필드 앳 다저스타디움(UNIQLO

Field at Dodger Stadium)'으로 변경된 것이다.

빨간색과 흰색으로 구성된 유니클로의 로고는 큼지막한 전광판 모양으로 외야 관중석에 자리했다.

이는 다저스가 유니클로와 파트너십을 통해 명명권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미국 현지에선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

다저스는 1962년 구장을 개장한 이래 명명권을 거래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다저스타디움이라는 이름에 기업이나 다른 이름

이 추가된 적이 없다는 의미다.

우선 일본을 대표하는 오타니 쇼헤이, 야마모토 요시노부, 사사키 로키가 다저스 소속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오타니는 MLB를 대표하는 스타플레이어다. 다저스의 후원사 76개 중 무려 20개가 일본 기업인 배경이다. 오타니 개인에

게 붙는 후원과 파트너십도 수십 개다.

여기에 다저스가 몸값 비싼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구단 운영적인 측면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분석된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명명권을 포함한 파트너십 규모는 5년 총액 1억2500만 달러(약 1900억원)를 넘는다.



시장 확대를 노리는 기업의 의지와 맞아떨어졌다. 유니클로는 오타니, 다저스를 통해 북미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유니클로는 캐나다를 포함해 북미에서 총 11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027년

까지 2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야나이 타다시 유니클로 창립자는 "세계적인 구단 다저스와 협력하게 돼 영광"이라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야구팬과 고

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 받고 신뢰 받는 브랜드로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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